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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롬 3:23 참조) 

 

 

 

 

 

2. 죄를 지었다면 그 값을 치뤄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

며, 그 값은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롬 6:23 참조) 

 

 

 

 

3.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나누어 보고, 그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 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로마서 기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은, 

‘내가 죄인’ 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를 통해 선포된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 여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